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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소방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PTSD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둘째, 소방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회

복탄력성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셋째, 소방관의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회복탄력성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회복탄력성 측정 척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 척도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런 분석은 SPSS (PASW Statistic)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연구문제별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PTSD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을 시사한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상담경험만이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방관들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낮아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의 강화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PTSD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PTSD의 

보호 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 접근에서는 자기조절력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PTSD로부터 보호를 위해 자기조절력을 강화하는 상담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mprove fire-fighter’s mental health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re-fighter’s resilience and 

PTSD.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present study are follows. First,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fire-fighter’s 

demographics and PTSD. Second,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fire-fighter's demographics and resilience. Third,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fire-fighter’s resilience and PTSD. The instruments for collecting data of the study were KRO-53 and 

IES-R-K. These tests were administrated to all of the subjects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re-fighter’s demographics except for department have an influence on PTSD. Second, fire-fighter’s counselling experience has 

an influence on resilience. Third, fire-fighter’s resilience has an influence on PTSD. Specially, self-regulation of resilience 

subtypes has an influence on PTSD. From the above result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to prevent PTSD, It is 

necessary to have specific working system, have specific counseling system, consider individual resilience in selecting 

fire-fighter and placing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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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소방관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다. 첫째,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각종 재난 사고 현

장에서의 인명 구조 활동, 자연재해, 인적재해, 산업사고, 

교통사고 등의 상황에서 출동, 구조, 구급 등의 임무를 수

행함으로써 국민의 안녕을 보호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 

아울러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재난 장면에서 들

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와야 하는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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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이런 특수한 상황은 재난 현장에서 직접적인 부상

이나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1차 외상, 재난 피해자들의 

고통, 참혹한 광경, 훼손된 신체 등을 목격하는 2차 외상 

경험, 그리고 이런 사건에 1차적, 지속적 노출이 되어 심각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2)

.

둘째, 소방관의 증가하는 업무량이다. 과거 화재 진압 중

심의 업무에서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업무로 확대되고 있

다. 이로 인해 각종 재난의 현장에서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것이 직무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3)

. 

하지만 업무량에 비해 소방관의 1인당 담당 인구수(1314

명)는 미국(912명), 일본(799명)에 비해 매우 높으며
(4)

, 교대 

근무, 근무시간 등의 문제에서 여건이 향상되지 않아 과중

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소방관의 부족한 심리안정 

수련 시설이다. 미국(PTSD센터), 호주(외상후 정신건강 센

터), 일본(재난 트라우마 센터) 등은 관련 세터의 건립을 통

해 소방관 등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돕고 있다
(4)

. 하지만 

국내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관련 치료 프로그램과 치료 

시설은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PTSD 예방 교육이 

전부여서 치료 시설 및 수련 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4)

.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열악한 시설환경은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울러, 소방관들

에게서 PTSD와 같은 심리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키

고 있다
(5)

. 

이희선
(6)
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근무 소방관 대상(100

명) 조사에서 대상자의 30.6%가 PTSD 집단, 20.5%가 부분 

PTSD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소방방재청의 전국 소방관 대

상 전수조사에서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심리질환이 

있는 사람이 전체 대상자의 39% 수준이고, 이들 중 PTSD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11.4%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

었다
(4)

. 신덕용 등
(7)
의 대구 지역 소방관 대상 조사에서는 

21. 5%가 고위험군의 PTSD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PTSD 유

병률 1-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소방관이 PTSD 취약 집단에 속하며, 구체

적인 대처와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스트레스가 산재해 있는 소방관의 일상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Walsh
(8)
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역할을 강조

한다. 그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참아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회복탄력성으로 보았고, 위기와 역경으

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극복 후 더 탄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으로 보았다. 

일부의 선행 연구들에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언급되

고 있다. 동일한 스트레스에도 개인에 따라 반응에 차이를 

보이며
(9,10)

, 이런 차이를 만드는 한 원인으로 회복 탄력성 

변인에 주목한다.

Bonanno
(11)

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개인차가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보다 주요 사건과 관

련하여 트라우마 증상을 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ng 등
(12)

의 연구에서는 재난 뿐 만 아니라 일상의 스트레

스에서도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의 회복력이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Waugh 등
(13)

의 연구에서는 fMRI

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위협 반응으로부터 빠

르게 회복함을 확인하고 이들이 감정적 유연성이 높음을 

밝혔다. Tugade 등
(14)

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로부터의 빠른 회복 뿐 

만아니라 긍정적 정서 또한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

로부터 생기는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회복력이 빠를 뿐 아

니라 긍정적 정서 또한 경험함을 시사한다.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감정

적 유연성에 기반을 둔 회복탄력성이 PTSD의 예방 및 감

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회복 탄력

성은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빠른 회복 및 

긍정적 정서를 촉진 시켜 어려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 소방관의 PTSD 발현을 감소시키는데 기

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소방관의 PTSD와 관련하여 심리적 변인으로서 

회복탄력성을 다룬 일부의 연구들이 있다. 서재원 등
(15)

의 

연구에서는 소방관의 회복탄력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희철
(16)

 

연구에서는 소방관의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등
(17)

의 

연구에서는 외상적 사건과 PTSD의 발달 간에 상관이 있으

며, 회복 탄력성이 두 요인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소연
(18)

연구에서는 소방관의 PTSD는 삶의 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과 회복 탄력성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곤경에 가장 잘 대처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방법은 없

다.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스트레스나 트

라우마로 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난제들에 유능하게 대처하게 해주는 한 변인이 회복 탄력

성이다. 회복탄력성을 갖추지 않은 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맞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PTSD와 회복탄력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회복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재규명 하고자 한

다. PTSD와 회복탄력성 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회복탄력성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이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19-21)

 회복탄력성이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이 밝혀졌

음에도 다양한 요인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요인

으로 접근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20)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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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회복 탄력성의 세요인 즉, 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

성이 각기 다른 수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자 한다. 특히 회복탄력성의 각 요인이 PTSD와 어떤 관련

성이 있는지를 밝혀,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 소방관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PTSD 대처방안

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소방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PTSD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1.1. 소방관의 연령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소방관의 근무연한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가?

1.3. 소방관의 외상경험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가?

1.4. 소방관의 PTSD가 상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1.5. 소방관의 업무형태가 PTSD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소방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회복탄력성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2.1. 소방관의 연령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소방관의 근무연한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2.3. 소방관의 외상경험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2.4. 소방관의 상담경험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2.5. 소방관의 업무형태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소방관의 PTSD와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3.1. 소방관의 자기조절능력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소방관의 대인관계능력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가?

3.3. 소방관의 긍정성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방법

본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

으로 무선 표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0

일부터 10월 22일 까지였으며, 연구자가 D시 소방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담당자

들에게 자료 수집에 대한 교육 실시했다. 소방 본부 담당자

는 다시 5개 소방서의 담당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배부하였다. 일선의 소방공

무원에게 배부 시 연구의 목적 및 비밀 보장에 대한 안내

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동의하에 실시했다. 소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였다. 총 300부를 배부하여 296

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중 작성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부를 제외하고 27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258명

(93.8%), 여성 16명(5.8%), 무응답 1명(0.4%)이었다. 참가자

의 평균 연령은 41.8세(SD=8.14)였고, 현재 계급은 소방사 

31명(11.3%), 소방교 59명(21.5%), 소방장 84명(30.5%), 소

방위 74명(26.9%), 소방경 23명(8.4%), 소방령 3명(1.1%), 무

응답 1명(0.4%)이었다. 참가자의 평균 근무연한은 14.5년

(SD=8.63)이었고, 현재 담담업무는 화재 149명(54.2%), 구

조 31명(11.3%), 구급 28명(10.2%), 행정 65명(23.6%), 무응

답 2명(0.7%)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회복탄력성 측정 척도

회복탄력성 측정은 Reivich등
(22)

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

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

사(KRQ-53)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조절력, 대인관

계, 긍정성의 3 요인으로 구성되며, 3요소는 다시 감정조절

력, 충동통제력, 소통능력, 원인 분석력, 공감력, 자아확장

력,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 의 9개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23)

.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

점), 보통이다(3점), 어느 정도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척도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요

인으로 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성을 측정하여 총 3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는 자기

조절력 .74, 대인관계 .77, 긍정성 .72 이였으며, 회복탄력성 

전체 신뢰도는 .88 이었다
(24)

.

본 연구에 사용된 회복탄력성 척도의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6, 자기조절력은 .89, 대인관

계는 .91, 그리고 긍정성은 .92로 나타났다.

2.2.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측정 척도

PTSD측정은 Weis등
(25)

의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 

Rivised. IES-R)을 은헌정 등
(26)

이 제시한 한국어판 사건충

격척도 수정판(IES-R-K)를 사용하였다. IES 수정판은 총 2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침습(intrusion) 증상, 

8개의 회피(Avoidance)증상, 6개의 과각성(Hyperarousal) 증

상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는 전혀 아니다(0점), 약간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꽤 그렇다(3점), 매우 그렇

다(4점)의 5점 척도로 표기하였다. 신뢰도는 Weis 등
(25)

의 

연구에서 Cronbach α=.98이였으며, 은헌정 등
(26)

의 연구에

서는 Cronbach α=.9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는 .97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PASW Statistic) 22.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

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소방관의 인구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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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 Career
Traumatic 

event

Counseling 

experience

Event 

impact
Resilience

Self

regulation

Human 

relation
Positivity

Age - 　 　 　 　 　 　 　 　

Career   .933** - 　 　 　 　 　 　 　

Traumatic event   .229**   .261** - 　 　 　 　 　 　

Counseling 

experience
  .174**   .195**   .385** - 　 　 　 　 　

Event impact  .154*   .217**   .371**  .383** - 　 　 　 　

Resilience -.047 -.060 -.070 -.154* -.419** - 　 　 　

Self regulation  .055 .030 -.041 -.131* -.401**  .898** - 　 　

Human relation -.077 -.081 -.102 -.160* -.392**  .927**   .739** - 　

Positivity -.109 -.115 -.050 -.134* -.359**  .924**   .725**  .814** -

M 41.78 14.53  4.13  .97 .39 3.67 3.74 3.63 3.66

SD 8.139  8.63  6.02 1.73 .58 .50  .54  .53  .57

*p<.05, **p<.01

Table 1. Correlation Among Variables

B Std. error Beta t F R2

Age .011 .004 .154 2.564* F(1, 272)=6.575*
.024

(Adjust R2=.020)

*p<.05, **p<.01, ***p<.001

Table 2. The Regression Analysis of Age Having impact on Event Impact

특성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령, 근무연한, 외상사건, 상담경험, 사건충격, 회복탄력

성, 그리고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대인관계, 

긍정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사건충격은 연령(r=.154, p<.05), 근무연한(r=.217, 

p<.01), 외상사건(r=.371, p<.01), 그리고 상담경험(r=.383,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

령이 많을수록, 근무연한이 많을수록, 그리고 외상사건 경

험이 많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상담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예측

해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상담경험(r=-.154, p<.05)과만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경험이 많을수록 회

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사건충격은 회복탄력성(r=-.419, p<.01), 회복탄력성

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력(r=-.401, p<.01), 대인관계능력

(r=-.392, p<.01), 그리고 긍정성(r=-.359, p<.01)과 유의한 부

적상관을 보였다. 즉, 회복탄력성 및 회복탄력성의 하위요

인인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그리고 긍정성이 높은 사

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3.2 연구문제의 검증

먼저 연구문제 1을 검증하였다. 연령이 사건충격을 예측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

건충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

으며(F(1, 272)=6.575, p<.05), 연령이 사건충격 전체 변량의 

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β=.154, p<.05)

은 사건충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1이 지지되었다.

근무연한이 사건충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연한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건충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 269)= 

13.323, p<.001), 근무연한은 사건충격 전체 변량의 4.7%를 

설명하였다. 즉, 근무연한(β=.217, p<.001)은 사건충격을 유

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2가 지지되었다.

외상사건이 사건충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상사건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건충격을 종속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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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d. error Beta t F R2

Career .014 .004 .217 3.650 F(1, 269)=13.323***
.047

(Adjust R2=.044)

*p<.05, **p<.01, ***p<.001

Table 3. The Regression Analysis of Career Having Influence on Event Impact 

B Std. error Beta t F R2

Traumatic event .036 .006 .371 6.364 F(1, 253)=40.501***
.138

(Adjust R2=.135)

*p<.05, **p<.01, ***p<.001

Table 4. The Regression Analysis of Traumatic Event Having Influence on Event Impact 

B Std. error Beta t F R2

Event impact 1.118 .169 .383 6.627 F(1, 255)=43.923***
.147

(Adjust R2=.144)

*p<.05, **p<.01, ***p<.001

Table 5. The Regression Analysis of Event Impact Having Influence on Counseling Experience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제

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 253)=40.501, 

p<.001), 외상사건은 사건충격 전체 변량의 13.8%를 설명하

였다. 즉, 외상사건(β=.371, p<.001)은 사건충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3이 지지되었다.

사건충격이 상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충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상담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제

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 255)=43.923, 

p<.001), 사건충격은 상담경험 전체 변량의 14.7%를 설명하

였다. 즉, 사건충격(β=.383, p<.001)은 상담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4가 지지되었다.

현재 담당업무(화재, 구조, 구급, 행정)에 따라 사건충격

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효과코딩으로 담당업

무 별로 변인을 새로 생성하였고, 새로 생성한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사건충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담당업무에 따른 사건충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5가 지지되지 못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이 회복탄

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령이 회복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연구문제 2.1이 지지되지 못 하였다.

근무연한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근무연한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근무연한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2.2가 

지지되지 못 하였다.

외상사건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외상사건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외상사건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2.3이 

지지되지 못 하였다.

상담경험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상담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 255) 

=6.170, p<.05), 상담경험은 회복탄력성 전체 변량의 2.4%

를 설명하였다. 즉, 상담경험(β=-.154, p<.05)은 회복탄력성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2.4가 지지

되었다.

현재 담당업무(화재, 구조, 구급, 행정)에 따라 회복탄력

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효과코딩으로 담당

업무 별로 변인을 새로 생성하였고, 새로 생성한 변인을 독

립변인으로 하고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나, 담당업무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2.5가 지지되지 못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검증하였다. 회복탄력성의 하

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그리고 긍정성이 

사건충격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조절능력, 대

인관계능력, 그리고 긍정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건충격

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 271)=20.034, p< 

.001), 사건충격 전체 변량의 18.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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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d. Error Beta t Tolerance VIF F R2

Self regulation -.256 .093 -.238 -2.762** .408 2.451

F(3, 271) =20.034***
.182

(Adjust R2=.172)
Human relation -.214 .113 -.192 -1.887 .290 3.442

Positivity -.031 .102 -.030 -.298 .304 3.294

*p<.05, **p<.01, ***p<.001

Table 7. The Regression Analysis of Resilience Sub-types Having Influence on Event Impact 

B Std. error Beta t F R2

Counseling 

experience
-.044 .018 -.154 -2.484 F(1, 255)=6.170*

.024

(Adjust R2=.020)

*p<.05, **p<.01, ***p<.001

Table 6. The Regression Analysis of Counseling Experience Having Influence on Resilience

타났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조절능력(β=-.238, 

t=-2.762, p<.01)은 사건충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3.1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 

및 긍정성은 사건충격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변인으

로 나타나 연구문제 3.2와 3.3는 지지되지 못 하였다. 하지

만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능력(β=-.192, 

t=-1.887, p=.06)은 사건충격을 예측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미국의 화재 예방통제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Fire Prevention and Control)에 의하면 소방관이 미국에

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PTSD와 회복탄력성간의 관계를 분석

함으로써 이들의 PTSD 감소를 위한 회복탄력성 활용 방안

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소방관의 인구 통계적 측면에서 PTSD와

의 관련성을 접근했다. 먼저, 연령과 PTSD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연령 변수가 PTSD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신덕용등
(7)

, 이소연
(18)

의 연구와 일치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27)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원인을 외상적 경험의 축적으로 

해석한다. 20대는 PTSD 저 위험군이 가장 많았고, 40대는 

부분 PTSD 위험군이 가장 많았고, 50대는 PTSD 고 위험군

이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
(18)

를 볼 때 외상 경험의 누적의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근무연한과 PTSD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무경력 변수

가 PTSD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과 관련하여 상충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를 테면, 

Wagner 등
(28)

연구는 경력이 많을수록 PTSD 증상이 낮아짐

을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소방방재청
(27)

의 연구에서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PTSD 증상이 증가함을 보고 하면서 

PTSD 위험 가능성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로 20-29년의 경

력을 지목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PTSD 증상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

했다 할 수 있다.

외상사건과 PTSD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상사건 변수

가 PTSD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외상에 노출된 빈도의 중요성을 거론한 연구
(18,29)

와 

결과를 같이 하며, 사건 노출의 누적이 정서적 탈진으로 이

어져 결국 PTSD의 취약성을 증가 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음

을 시사한다
(30)

.

상담 경험과 PTSD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담 경험 변

수가 PTSD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건 충격의 정도가 클수록 자주 상담을 이용했음을 의미한

다. 이는 PTSD 위험군 일수록 치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통해 이들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 시키

는 환경적, 심리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수행 업무(화재, 구조, 구급, 행정)와 PTSD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 업무 유형 변수가 PTSD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소연
(18)

, 소방방재청
(27)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순환근무로 인

해 현재의 업무를 담당하기 전 다른 업무를 수행했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7)

. 하지만 업무별 특수성에 따

라 외상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연한이 길수

록 그리고 외상적 사건에 노출 빈도가 증가할수록 PTSD 

이환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수의 연구들에서 수년에 걸

쳐 동일한 결과가 제시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실

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안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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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통계적 변인과 PTSD의 관련성, 회복탄력성과 

PTSD의 관련성을 근거로, 인구통계적 변인들과 회복탄력

성 간의 관계를 접근했다. 연령, 근무연한, 외상사건, 업무 

유형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상담

경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 근무연한, 외상사건, 업무 유형의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들 변인이 회복탄력성과 

독립적으로 PTSD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방관들의 회복탄력성이 일반인의 회복탄력성에 비

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에 이들 변인이 유의한 효과를 주

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담 경험이 회복 탄력성에 유의하게 작용한다는 사실

은 상담 경험이 회복탄력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회복탄력성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또

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환경 요인과 문화, 교육, 

개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구성체이다
(31)

.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상담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회복탄력성의 측면에서 PTSD와의 관련성을 접근

했다. 회복탄력성과 PTSD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

력성 변수가 PTSD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PTSD의 이환율이 감소되

었다. 이는 PTSD로부터 회복탄력성이 보호역할을 한다는 

이소연
(18)

의 연구, 서재원등(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PTSD 예방을 위해 회복탄력성 

변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 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성이 

PT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 회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조절 변수만 사건 충격을 유의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인관계 변수의 경우 

유의 확률 .06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엄밀한 의미에

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해석의 근거

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는 활용가치가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조절력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기조절력이란 자신의 감

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

복해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다
(23)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회복탄력성의 

성차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 성차 연구에서 

자기조절력은 남성 집단에서, 대인관계와 긍정성 요인은 

여성 집단에서 높게 타나났다
(20)

. 본 연구의 대상은 주로 남

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런 구성원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PTSD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

해 회복 탄력성의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회복탄력성 요인을 향상하는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이 더욱 필요함을 의미하며, 성차를 고려하여 남성소방관

의 경우 자기조절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입

증된다면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선발 및 업무 배치가 필요

함도 시사한다. 즉, 회복탄력성을 심리적 변인으로 간주하

여 업무특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TSD와 회복탄

력성에 대하여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평가로 이루

어졌다. 따라서 기억의 왜곡, 과소평가, 과대평가의 보고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D지역의 소방관을 무선 표

집하였기에 조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전체 소방관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인

구변인이 PTSD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의 강조

를 통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

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회복탄력성이 인구 통계학적 변인

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은 이들의 회복탄력성 수준

이 낮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복 탄력성 증가를 위해 

보다 구체적, 지속적, 적극적인 상담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회복탄력성이 PTSD로부터 소방

관을 보호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강조 했다는 점이다. 아울

러, 소방관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조절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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